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선생의 부친이자 담양학교 설립자인 수죽 송훈의 ‘조현묘각운’ 시판. 독립기념관 제공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은 12일 지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국외재단)
으로 부터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의 부친이자 담양학교 설립자인 수죽(守竹) 송훈(宋
壎) 선생의 ‘조현묘각운(鳥峴墓閣韻)’ 시판(詩板·시문을 써넣은 현판)을 기증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일본으로부터 시판을 환수해온 국외재단은 올해 광복 80주년 및 고하 송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송진우 부친·담양학교 설립자 송
훈 선생 ‘조현묘각운’ 시판 기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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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일본서 환수
광복 80주년 및 고하 송진우 서거 80주년 기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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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서거 80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관련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기
념관이 소장처로서 적격이라 판단, 기증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에 인수인계가 이뤄지
게 됐다.

이번에 기증받은 시판은 지난해 6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고미술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사업가 김강원 대표가 국외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진우의 부친 송훈 선생이 전남 담양군 창평면 광
덕리에 있는 옛 지명인 ‘조현(鳥峴)’에 묘각(묘 앞에 제사 등을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을 기념해 후손이 번창하길 축원하며 지은 칠언율시가 새겨 있다.

송훈 선생은 일찌감치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인재산을 털어 신식 학교인 담양학
교를 설립한 선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가르침은 아들 송진우에게로 이어져, 일
제강점기 송진우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민립대학설립운동, 브나로드 운동 등 교육 운
동에 투신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으로 건너갔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독립
기념관에 정착하게 돼 의의가 크다”며 “보존 처리를 거친 뒤 여러모로 활용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현묘각운 시판 번역문과 한문 전문.

성대한 잔치 날 잡으니 길도 따라 열리고(盛筵卜日路隨通)/우정 깊으니 나와 함께 하자
하네(交意偏多要我同)/상량(上樑) 올려 용마루 멀리 북쪽 향하고(六偉雕甍遙拱北)/자
그마한 산소는 우리 동방 울릴만하니(坏眠地可鳴東)/대대로 어진 손자, 효자가 날 것이
고(永世賢孫惟孝子)/때때로 밝은 달에 맑은 바람 불어오네(有時明月又清風)/조현(鳥
峴)이 천부임을 이를 통해 알겠으니(從知鳥峴由天賦)/굽이굽이 안개꽃에 풍년을 즐기
리라(曲曲煙花樂歲豐)/수죽(守竹) 송훈(宋壎)이 삼가 쓰다(守竹 宋壎 謹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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